<국경의 남쪽> 오디션 대본

역할 : 사진사

상황 : 사진관, 아기 백일 사진 돌 사진들이 주욱 붙어있다. 백일 된 딸을 안고 사진사 앞에 서있는 선호. 선호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진사

사진사
까꿍! 거, 똘똘하게 생겼다. 이름이 뭡니까?

선호
정아.

사진사
정아야, 아이구 이뻐라, 까꿍! 허허 거참, 난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백일이네요.
선호
고향사람들은 가끔 만나니? 어떻게들 지내나…

사진사
아유, 다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 요즘에… 그래두 내가 젤 낫지, 
북에서 배운 기술 여기서두 써먹으니까.


진열장을 눈으로 주욱 구경하는 선호. 무심히 지나치다가 한 순간 멈칫, 다시 돌아본다. 누군가의 약혼 사진이다. 들여다보는 선호. 표정이 얼어붙는다. 연화다.

사진사
(다가오며) 아는 사람입니까?

선호
어어, 아니.

사진사
햐, 고향사람 기가 막히게 알아보시네! (연화 가리키며) 하나원 제 동기예요.

선호
…그래?

사진사
어쩌다 담당 형사랑 인연이 닿아가지구요. 이 형사가 사람이 워낙 좋아요. 
남남북녀! 둘이 따악 천생연분이드라구요. 
저번 달에 제가 직접 가서 웨딩 촬영 해줬죠.


사진 속 환한 그녀의 미소. 머리엔 선호가 준 핀을 곱게 꽂고 있다. 오래도록 들여다보는 선호.

경주(E)
정아 아빠, 다 됐어! 어서 와요!


카메라 앞에 앉은 가족. 사진사가 아기에게 딸랑이를 흔든다.

사진사
엄마 아빠, 좀 크게 웃으세요! 더 크게, 화알~짝!

형수님! 고개 이쪽으로, 그렇지, 그렇게 두시고..좀 더 활짝, 
아니, 형님! 사진 첨 찍어보나, 좀 더 활짝! 그렇지, 자 찍습니다. 하나 둘 셋!
